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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일현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청년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직접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위해 멀리서 방문해 주신 오병돈 뉴욕주립공과대학교 교수님, 

미와 사토시 릿쿄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스기타 마이 동경도립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여러 선생님들과 발표, 토론, 

사회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박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6년 동북아청년분석센터를 시작으로 청년정책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 기반 조성과 긴급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이슈 분석과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여 성인으로 홀로 서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에 더해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청년들은 첫 취업, 결혼, 독립 등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말



우선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학업 종료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1년으로 늘어났으며,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하는 조기 취업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는 시기도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청년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회구조나 문화가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앞서 맞닥뜨린 

경험이 있어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년국제포럼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 일 현



皆様、こんにちは。

韓国⻘少年政策研究院の院⻑白⼀鉉(ペク・イルヒョン)でございます。

この度、韓国⻘少年政策研究院では「⻘年の交差する⼈⽣経路―韓国と日本の成⼈期移⾏」をテー
マとして、⻘年国際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ご多忙の中、本フォーラムにてご関心をお寄せいただき、また、直接ご参加くださいました皆様
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特に、本日のご発表のため、遠路より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ニュー
ヨーク州⽴⼯科⼤学のオ・ビョンドン教授、⽴教⼤学の 三輪哲教授、東京都⽴⼤学の杉田真衣教授
に、深甚なる感謝の意を表します。

また、討論にご参加くださる⼤邱韓医⼤学のカン・ヨンベ教授、 韓国労働研究院のキム・ユビン主
任研究委員、 韓国雇用情報院のチョン・ジェヒョン研究委員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さらに、本
フォーラムの準備と運営に尽力いただいた当研究院の関係者各位ならびに、発表・討論・司会などの
皆様のご参加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本フォーラムは、当研究院の「⻘年政策分析評価センター」と「グローバル⻘少年研究センター」
の共催により開催されております。当院は、2016年の「東北アジア⻘年分析センター」設⽴を⽪切り
に、⻘年政策研究組織を構成・運営し、これを通じて⻘年政策に関する中⻑期的な基盤の構築と、緊
急課題への迅速な対応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なお、今年、「⻘年政策分析評価センター」を新
設することで、⻘年実態に関する統計資料及びおよび⻘年政策資料の全般を収集し、データベース化
を進める⼀方、⻘年をめぐる様々な社会的イシューを反映したフォーラムやセミナーでの議論を通じ
て、⻘年が抱えている様々な困難や課題を診断し、解決策を模索しております。

現在、韓国においては、⻘少年が経済的・社会的に⾃⽴し、成⼈として独⽴する時期が遅延する傾
向にあり、従来の⻘少年政策に加えて、⻘年政策への関心がますます高まっております。初職就や結
婚、独⽴などの⼀連の過程において⻘年たちは様々困難に直面しており、とりわけ、「学校から就労
への移⾏過程」において諸困難を経験しております。

最近の調査によれば、学業修了後、就職までの期間は平均1年に延びており、卒業後3か月以内に就
職する「早期就業率」は低下傾向にあります。また、結婚や独⽴の時期も2000年と比べて、おおむね
4〜5年遅れる傾向が⾒られます。

開会挨拶



本フォーラムでは、韓国と日本の事例分析を通じて、⻘年たちが直面する課題の解決策を模索し、
未来の社会を担う主役として⻘年が活躍できる方策について、真摯な議論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
おります。日本は、我が国と社会構造や文化的背景が類似しており、また、我が国が直面している諸
問題を先⾏して経験してきたことから、その事例は多くの示唆を与えてくれ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
す。

本日の⻘年国際フォーラムが、皆様にとって有意義かつ実り多い時間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祈念
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皆様の今後の研究と活動のご発展をお祈り申し上げます。

2025年 7月 28日

韓国⻘少年政策研究院⻑  白一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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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에 

대한 토론문

강영배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전공)

1. 서론: 청년 세대의 성인기 이행과 한일 비교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

을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및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며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토론문은 김기헌(2025)의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

개 코호트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교육 기대와 직업 포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 청년

의 진학 및 취업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 청년의 진학 및 취업 선택 특성

김기헌(2025)의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개 코호트(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를 통해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선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대 측면에서 4년제 대학까지 진학을 희망하는 응답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고등교육 보편화 경향을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고졸 희망자는 2015년 일시적으

로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급감하였고, 대학원 진학 희망 또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입 전형 변화(수시 확대, 정시 확대 및 쉬운 수능 출제, 의대 정원 확대 등)와 더불어 학사 학위 취득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준다. 실제로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은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선택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 2023년 크게 감소(9.4%p)

한 반면,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는 응답은 2015년 11.5%에서 2023년 16.2%로 증가하였다. 이

는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 미결정 및 대학 미진

학 가능성은 직업계고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학업 성적, 자

아존중감, 가족 배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업을 정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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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직업계고에서 높게 추정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은 긍정적인 반면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 아르바

이트 경험, 가구 소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15-29세)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최근 저출생 영향으로 감소 추세이나, "쉬었음" 인구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대기업 채용 방식 변화(공개 채용 → 수시/경력직) 등으로 인해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결과적으로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이 증가하고, 조기 취업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일본 청년의 진학 및 취업 선택 특성

일본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고도 성장기 이후 학력 사회로의 전환,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를 겪으며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 특성에 변화를 경험하였다.

첫째,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7.3%에 달하며, 대학(학부)·단기대학 진학률은 62.3%, 전문학

교 진학률은 24.0%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이 사실상 '의무 교육 단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 미달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직업 선택 및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일본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 '내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기

준 대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률은 8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프리터(Freeter)'(비정규직 근로자)

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청년층의 취업 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활성화협력대'와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등은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1년 내 취업 성공 비율 85.6%를 달성할 정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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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일본 청년의 진학 및 취업 특성을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전환과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이지만, 동시에 직업 미결정 증가와 낮은 대학원 진학률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대학 교육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괴리가 있거나, 청년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도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역시 높은 진학률 속에서 지방 대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학사 중심의 획일적인 고등교육 경로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직업 교육, 

혁신적인 기술 인재 양성,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통한 심화 학습 경로를 강화하여 인적 자본의 질을 제고

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예산 삭감 문제 

해결 및 생활비 지원 등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취직 내정' 시스템이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장기화되거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

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와 같이 졸업 후 조기에 청년들의 

실업 및 NEET 상태를 예방하고,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의 구축과 교육-노동시장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비정규직 확대를 경험하며 청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비정규직의 확대

가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국과는 달리 정규직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의 직업 

선택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교육과 지역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및 폐교 위기는 한국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산학 협력 모델 구축 등 교육과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5. 결론

김기헌(2025)의 연구와 한일 비교 분석은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진학 및 취업 선택의 복합적인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뒤에 가려진 직업 미결정의 증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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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화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한국 청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일본의 사례는 조기 

개입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일 양국의 경

험을 교훈 삼아 한국은 청년들의 교육 경로를 다양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토론문이 한일청년포럼에서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

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に対する討論

カン・ヨンベ 教授(⼤邱韓医⼤学)

번역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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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 児童･⻘少年パネル調査における
3つのコホート比較分析｣に対する討論

カン・ヨンベ 教授
(大邱韓医大学 児童⻘少年福祉相談専攻)

１．序論：若者世代の成⼈期移⾏と日韓比較の必要性

現代社会において、若年世代が高等教育を修了し労働市場へと移⾏するプロセスは、単なる個人
の選択を超えて、社会経済的構造と密接に関連する複合的な現象である。とりわけ韓国と日本は、
少子高齢化という類似した人口構造の変化や学歴インフレーション現象を経験しており、若者の進
学および就職に関する社会的関心が高まっている。

本討論⽂では、キム・ギホン（2025）の「韓国の進学と就職の選択：児童・⻘少年パネル調査
における3つのコホート比較」の研究を中心に、韓国の若者における教育期待と職業的志向の特性
を分析し、それを日本の若者の進学および就職の特徴と比較することで、韓国社会に対する政策的
示唆について深く議論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２．韓国の若者の進学・就職選択の特性

⾦基憲（2025）の研究は、児童・⻘少年パネル調査に基づく3つのコホート（KYPS 2003、KCYPS 
2010、KCYPS 2018）を用いて、韓国の高校3年⽣における進学・就職選択の変化の様相を追跡し 
たものである。主な分析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教育期待の側面では、4年制⼤学への進学を希望する回答が近年にかけて⼤きく増加し
ている。これは韓国社会全体における高等教育の一般化傾向を反映するものである。興味深いこと
に、高校卒業後の就職を希望する者は2015年に一時的に増加したものの、2023年には再び急減し
ており、⼤学院進学を希望する者も⼤きく減少する傾向を示している。これらの変化は、⼤学入試
制度の変動（随時募集の拡⼤、定時募集の拡⼤と平易な修学能力試験の出題、医学部定員の拡⼤な
ど）とあいまって、学士号取得に対する強い志向を示すものである。実際、25〜34歳人口における
高等教育修了者の割合は韓国がOECD諸国中で最高水準を記録している一方で、修士・博士学位取
得者の割合はOECD平均を⼤きく下回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

第二に、職業選択の側面では、「具体的になりたい職業がある」とする回答が2023年において
⼤きく減少（9.4ポイント）した一方で、「まだなりたい職業がない」とする回答は、2015年の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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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から2023年には16.2％へと増加していた。この結果は、若者が進路を決定するうえでの不確実
性が一層深まっ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職業未決定および⼤学未進学の可能性は、職業系高校の⽣徒において高く、アルバイト経験はそ
の可能性に対して肯定的に作用する一方、学業成績、自己肯定感、家族背景は否定的に作用するこ
とが明らかとなった。また、職業をすでに定め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学に進学しない可能性は、
職業系高校においてより高いものとみられ、ボランティア経験は肯定的だった反面、学業成績、自
己肯定感、アルバイト経験、世帯所得は否定的に影響するものと分析された。

第三に、労働市場への移⾏の側面では、韓国の若年失業率（15〜29歳）は、2009年のグローバ
ル⾦融危機以降に上昇した後、近年は少子化の影響を受けて減少傾向にある。しかしながら、「休
んでいる」人口の増加、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深刻化（⼤企業と中小企業、正規職と非正規職の格
差拡⼤）、および⼤企業における採用方式の変化（公開採用から随時採用・キャリア採用への移⾏）
などの要因により、体感としての雇用環境は依然として厳しい状況にある。その結果、学校卒業ま
たは中途退学後に初めて就業するまでの所要期間は⻑期化しており、早期就業の割合は低下傾向を
示している。

３．日本の若者の進学と職業選択の特性

日本もまた、韓国と同様に、高度経済成⻑期以降の学歴社会への移⾏、労働市場の変化、そして
人口構造の変動を経て、若者の進学と就職の特性に変化が⽣じた。

第一に、日本の高等教育機関への進学率は87.3％に達し、⼤学（学部）・短期⼤学への進学率は
62.3％、専門学校への進学率は24.0％と、いずれも過去最高を記録している。これは、高等教育が
事実上「義務教育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高進学
率にもかかわらず、⾸都圏の⼤学や専門学校への「偏重現象」が深刻化しており、地方⼤学では新
入⽣の定員割れや廃校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これは、少子化による
学齢人口の減少と相まって、地域経済に深刻な打撃を与えうる要因とされている。

第二に、職業選択および労働市場への移⾏の側面において、日本の若者は⼤学卒業と同時に「内
定」を得る場合が多く、韓国に比べて比較的スムーズに労働市場へと移⾏する傾向がある。実際、
2022年12月時点の⼤学卒業予定者の内定率は83％を記録した。しかし、日本においても「フリー
ター（非正規労働者）」や「ニート（NEET）」の問題は深刻であり、これらの人口は減少傾向に
あるものの、依然として社会問題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れは、労働市場の不安定性と若年層の
就業意欲低下が複合的に作用した結果と解釈される。また、日本企業には新卒採用よりも中途採用、
正規雇用よりも非正規雇用を好む傾向があり、これが若年失業率の上昇要因ともなっている。非正
規労働者は、正社員に比べて雇用保険、健康保険、厚⽣年⾦といった社会保険の加入率が著しく低
いなど、劣悪な労働条件に置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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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に、日本政府は若年層の雇用・失業問題を解決するため、2003年から「若者自⽴・挑戦プ
ラン」を⽪切りに、様々な政策を推進してきた。「地域おこし協力隊」や「地域若者サポートステ
ーション」などの事業は、ニート・フリーターの自⽴や正規雇用、ひきこもり問題の解決に寄与し、
成功事例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とりわけ「地域若者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は、1年以内の就職
成功率が85.6％に達するなど、個別支援プログラムの効果が高いことが示されている。

４．日韓の比較を通じた韓国社会への示唆

韓国と日本の若年層における進学と就職の特性を比較することで、いくつかの重要な示唆を導き
出すことができる。

第一に、高等教育の量的拡⼤を越えて、質的転換と多様性の確保が急務である。韓国はOECD加
盟国の中でも最高水準の高等教育進学率を示しているが、その一方で職業未決定の増加や⼤学院進
学率の低さという逆説的な状況に直面している。これは、⼤学教育が実際の労働市場で求められる
能力と乖離しているか、あるいは若者が学位取得後も進路を明確に設定でき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
いる。日本もまた、高い進学率の中で地方⼤学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だけに、韓国は学士課程中心
の画一的な高等教育ルートから脱却し、専門化された職業教育の強化、革新的な技術人材の育成、そ
して⼤学院進学による高度学習ルートの拡充を通じて人的資本の質を高め、将来社会の変化に柔軟
に対応できる人材を育成する必要がある。特に、R&D予算削減の問題を解消し、⽣活費支援など⼤
学院進学を促進するための支援政策の整備が求められる。

第二に、若者が円滑に労働市場へと移⾏できるよう、早期介入および個別対応型の支援体制を強
化すべきである。日本の「内定」システムや「地域若者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られるような
積極的な介入と支援の事例は、韓国にとって重要な示唆を与える。韓国では若年層が「休んでいる」
状態のまま⻑期化し、労働市場への参入に困難を抱える傾向が深まっている。研究で言及されたE
Uの「若者保障制度」のように、卒業後できるだけ早期に若年層の失業やNEET状態を予防し、良質
な雇用、持続的な教育、⾒習いや訓練の機会を提供する包括的な制度の構築が必要である。そのた
めには、官⺠協力による「若者雇用オールケア・プラットフォーム」の整備や、教育と労働市場情
報の連携に関する法的根拠づくりが不可⽋である。

第三に、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緩和と良質な雇用の拡充が並⾏して求められる。韓国と日本の双
方が非正規雇用の拡⼤を経験しており、若年層の雇用の質という側面で課題を抱えている。日本は、
非正規雇用の拡⼤が若年層の雇用悪化を緩和し得るという韓国の⾒方とは異なり、正規雇用の拡充
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韓国も、⼤企業と中小企業、正規雇用と非正規雇用の格差を解消し、若
者が安定的に社会へと定着できるよう、良質な正規雇用を拡⼤する政策努力が必要である。これは、
若年層の職業選択における不確実性を減らし、労働市場への移⾏を促進する中核要因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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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に、地方の消滅リスクに対応し、教育と地域経済との連携を強化すべきである。日本の地方
⼤学が定員割れや廃校の危機は、韓国の地方消滅問題に直結する重要な示唆を与えている。若年人
口の⾸都圏集中を緩和し、地域の活力を維持するためには、地域に特化した産業と、それに連携す
る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地域人材の地域内定着を誘導する産学連携モデルの構築など、教育と地
域経済が共存・共栄できる道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

５．結論

キム・ギホン（2025）の研究および日韓の比較分析は、韓国の若年層が直面している進学と就
職選択の複雑な様相を明確に示している。高等教育進学率の高さの陰に隠れた職業未決定の増加、
不安定な労働市場への移⾏、そして深刻化する労働市場の二重構造は、韓国の若年層政策が解決す
べき喫緊の課題である。日本の事例は、早期介入を通じた体系的な就業支援と、若者の自⽴を支え
る政策の重要性を示唆している。日韓両国の経験を教訓とし、韓国は若者の教育経路を多様化し、
労働市場への移⾏のための実質的かつ持続的な支援を強化し、最終的には若年層が安定的に自⽴し
社会に貢献できる環境の整備に総力を挙げる必要がある。本討論⽂が、フォーラムにおいて両国の
未来を担う若者の進路問題に関する深い議論の端緒となることを期待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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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유빈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 여는 글

오병돈 교수께서 연구하신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종단적 잠재계층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약 14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기 성인기 이행을 교육·취업·분가·

군복무 간 이루어지는 이행패턴으로 모형화하고, 종단잠재계층 분석(LLCA)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

해 성별 전환경로의 이질성과 그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2.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중1에서 고3까지의 가족배경(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교육, 거주지역)과 교육성과(고등학교 

유형·성적)을 설명변수로 해서, 그 이후의 이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하였음. 남성은 

‘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 여성의 경우에는 ‘조기 취업형’, ‘단

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잠재계층을 식별하였음. 분석결과, 남성

의 경우에는 군복무 후 취업형이 타 유형 대비 고등학교 유형이 직업계인 경향성이 강했고, 고등학교 

성적이 낮고 가구소득이 하위일수록 남녀 모두 ‘조기 노동시장 진입(군 복무 후 취업형도 조기 노동시장 

진입에 가깝다고 판단 가능)’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반면, 부모학력, 직업과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교육·취업·분가·군복무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 단선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 경로의 다양성을 계량

적으로 규명했고, 남성의 이행 궤적에서는 군복무의 영향이 여성대비 교육·고용 선택을 지연·재편한다는 

사실을 확인, 병역과 교육 간 연계정책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분가 

시차가 가구소득에 따라 빈곤‑책임(조기 취업형)과 부모 지원(분가 지연형)으로 양극화됨을 보였음.

이에, 발표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육 불평등 완화의 측면에서는 직업계고·저성적 학생 대상 

장학금·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조기 취업 경로를 완충한다던지, 군복무‑학업 연계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점 이수·군 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으로 단절이 아닌 군복무에서 학업으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정책제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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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고찰 및 제안

다음의 사항은 데이터 및 방법론상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일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이행패턴 정의: 잠재계층 식별에 있어, 교육과 취업, 분가, 군복무를 단일 이진 변수로 코딩한만큼, 

재학 중 파트타임 취업, 주중 기숙사‑주말 부모동거와 같은 강도와 빈도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실제 잠재계층이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로 간 

분산을 과소추정할 가능성 존재.

예를 들어, 취업은 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분가는 거주형태, 보증금, 월세비율로 다항화해서 질

적 전환을 구분하고, 잠재성장혼합모형(LGMM) 으로 임금 궤적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

지 않을지? 즉, 4개 계층 외에도 더 세분화된 계층적 문제가 존재

2) 발표자료에서는 확인키 어렵지만, BIC 기준으로 최적으로 설정한  네가지 계층이 인접 모형 간 

차이가 작을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 부트스트랩‑LMR, cross‑validation 등의 교차검증이 병행되

었는지?

3) 이행궤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8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취업과 분가를 포함한 개인의 경로를 과소평

가할 우려가 없는지, 남성 269명, 여성 326명의 소규모 샘플로 분석하는데 있어 표본오차 확대의 

우려가 존재

4) 성별 분리를 통해 LLCA를 추정한 이유? 성별 통제를 통해 교차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예를 들어, 성별×사회계층 교차효과를 통해 , 저소득 여성 vs 저소득 남성이 경로 유형 결정에 어

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검정할 수 있을 것. gender covariate를 추가해 상호작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4. 맺는말

본 연구는 한 세대의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실증분석하였음. 같

은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누군가는 군복무를 후 직장으로, 다른 누군가는 학업을 이어가다 중간

에 일을 겸하며, 또 다른 이는 취업 뒤에도 부모와 살거나 반대로 졸업과 동시에 분가. 즉, 교육·고용·주

거·병역이라는 네가지 축이 만드는 이행 궤적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기회 격차의 구조적 근거이

기도 함. 가구소득·학업성취·학교 유형의 차이가 조기 취업이나 분가 지연과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

로 의존성과 남성에게는 군복무가, 여성에게는 분가 여부가 전환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청년 자신의 자기 책임 외 가족배경과 사회제도에서 발생하는 생애이행에 있어서

의 장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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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에 언급한 군복무-학업연계 강화와 더불어, 직업계고, 저성적 청년에 대한 2차 기회 제공의 

필요성, 맞춤형 직업훈련과 후속학위 혹은 평생교육 강화의 필요성, 취약지표를 기반으로 한 경로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타아가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보완

을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이행궤적에 맞춘 다층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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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ユビン 主任研究委員(韓国労働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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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差する⼈⽣経路: 韓国⻘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
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に対する討論

キム・ユビン 主任研究委員
(韓国労働研究院)

1. はじめに

オ・ビョンドン教授の研究された「交差する⼈⽣経路：韓国⻘年の教育、雇用、離家についての
縦断的な潜在クラス分析」は、「韓国児童・⻘少年パネル調査」の約14年間のデータを用いて、初
期の成⼈期移⾏を教育・就職・離家・兵役の間で⾏われる移⾏パターンにモデル化し、縦断的な潜
在クラス分析（LLCA）と多項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によって、男⼥の転換経路の異質性やその
決定要因を体系的に分析したという点に意義がある。

2. 研究の要約及び意義

本研究は、中学1年⽣から高校3年⽣までの家族背景（世帯所得、両親の職業・教育、居住地域）
や教育成果（高校のタイプ・成績）を説明変数とし、その後の移⾏パターンに及ぼす影響を男⼥別
に分けて分析した。男性においては「兵役後就職型」、「兵役後教育型」、「休・復学型」、「教
育優先型」、⼥性においては「早期就職型」、「段階的な移⾏型」、「離家遅延型」、「教育延⻑
型」の4つのタイプに潜在クラスを識別した。分析の結果、男性の場合は、「兵役後就職型」が他
のタイプに比べて高校タイプが実業系である傾向が強く表れた。高校の成績が低くて世帯所得が低
いほど、男⼥ともに「早期の労働市場への参入」（兵役後就業型も早期の労働市場参入型に近いと
判断できる）階層（クラス)に属する確率が有意味に高く表れた。一方で、両親の学歴・職業や居
住地域は統計的に有意味でないと表れた。

教育・就職・離家・兵役を同時に考慮することで、これまでの単線的な研究の限界を超えて経路
の多様性を計量的に明らかにし、男性の移⾏軌跡においては、兵役の影響が⼥性に比べて教育・雇
用の選択を遅延・再編するという事実が確認できたため、兵役と教育間での連繋政策の論拠を提供
できると考えられる。また、⼥性の場合は、⼥性の離家の時差が、世帯所得にしたがって貧困-責
任（早期就職型）と、両親からの支援（離家遅延型）」に二極化していること分かった。

そこで、発表資料では確認できなかったが、教育不平等の緩和という面からは、職業高校・成績
の低い学⽣を対象に奨学⾦やカスタマイズ型の職業訓練を拡大して早期就職経路を緩衝したり、兵



182

役-学業連携の面からは、オンライン単位取得や軍経歴を単位として認める制度を導入することで、
断絶ではなく、兵役から学業への連続性を確保するなどの政策提言へと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3. 研究の考察及び提案

以下の事項は、データ及び方法論上の限界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一部迂回的な方法を用いて
「児童・⻘少年パネル調査」で確認できる点。

1) 移⾏パターンの定義：潜在クラスの識別において、教育や就職・離家・兵役を単一の二値変
数としてコーディングしているだけに、在学中にパートタイムをしているか、「平日は寮⽣
活-週末は両親と同居」といった、強度や頻度などにおける異質性が反映されていないという
限界がある。実際には潜在クラスがより細分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だけに、経路間の分散を
過小推定する可能性あり。
例えば、就職は賃⾦・雇用形態・労働時間、離家は居住形態・敷⾦・家賃の割合などで多項
化することで質的転換を区分し、潜在成⻑混合モデル（LGMM）で賃⾦の軌跡や住居費の負
担などを考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つまり、4つの階層のほかにも、より細分化した階層的問
題が存在。

2) 発表資料では確認が難しいが、BICを基準に最適として設定した4つの階層において隣接モデ
ル 間 の 差 異 が 小 さ い 可 能 性 は な い だ ろ う か 。 ブ ー ト ス ト ラ ッ プ - L M R 、 交 差 検 証
（cross-validation）などのクロス検証は並⾏されたのか。

3) 移⾏軌跡を判断するにあたり、8年間という期間を考慮すると、就職や離家を含む個人の経路
を過小評価する恐れはないだろうか。男性269名、⼥性326名の小規模サンプルで分析するう
えで標本誤差の拡⼤リスクがある。

4) 性別を分けてLLCAを推定した理由は。性別を統制して交差効果を把握する方が適しているの
では。例えば、性別×社会階層の交差効果によって、低所得⼥性vs低所得男性が経路タイプ
の決定にどのように異なる作用をするかを直接検証できと思われる。ジェンダ-共変量
(gender covariate)を追加して相互作用を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4. 結びに

本研究では、ある世代の⻘年が成人へと移⾏する道は決して一つではないことを実証分析した。
同じ年に高校を卒業しても、ある者は兵役を終えてから就職し、ある者は学業を続けつつ途中から
働き始め、またある者は就職後も両親と同居し、或いは卒業と同時に離家する者もいた。つまり、
教育・雇用・住居・兵役という四つの柱によってつくられる移⾏軌跡は、⻘年が体感する不安や機
会格差の構造的な根拠でもある。世帯所得・学業成績・学校タイプの違いが早期就職や離家の遅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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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いった選択につながる経路依存性と、男性にとっては兵役が、⼥性にとっては離家が人⽣の分岐
点となることを確認した。それが意味するところは、単に⻘年自⾝の責任のほか、家族背景や社会
制度によって⽣じる、⽣涯移⾏における障壁を意味すると解釈できる。

討論の中で触れた兵役-学業連繋の強化とともに、実業系高校や成績の低い⻘年を対象とする二
次機会の提供の必要性、カスタマイズ型の職業訓練や後続学位または⽣涯教育の強化の必要性、脆
弱性の指標に基づく経路モニタリングシステムの構築、さらには非⾸都圏地域の若年層向けの雇用
及び地域定着インフラ整備などの政策補完により、若年層の多様な移⾏軌跡に対応できる多層的な
後押しが実現することを期待する。





｢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재현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지정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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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년의 성인기 이행: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재현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 이 연구는 2006년에 20~34세 연령대로 구성된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일본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대상 코호트를 20-24세로 두고 성인 이행의 확률을 

분석한 것으로 보임.

-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립지연은 청년 개인의 의존성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

-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성인기 이행을 정규직 취업, 분가, 결혼, 자녀출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방법은 적절하고 타당한 분

석 방법이라 판단

○ 한편 일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려할 독립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거주지역(대도시/비대도시권)도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거주지역의 월 임대료 수준이나 주택가격이 분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취업 후 종사한 산업이나 직업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세와 24세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연령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자립지연을 개인의 의존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비교도 필요

하다고 보임.

○ 사회경제제도가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비교

- 취업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취업하려는 의향도 청년층에게 중요한 경제적 결정과정이므로 청년의 경

제활동참가율을 성인기 이행의 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2024년 OECD의 국가별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보면 북유럽 국가(Netherland, Iceland, 

Denmark, Norway 등), 영미형 국가(Australia, Canada, UK, USA), Germany, Japan 이 OECD 

평균보다 높음.

- 반면 남유럽 국가(Portugal, Italy, Greece, Spain), 동유럽 국가(Slovak republic, Poland, Hungrary 

등), 그리고 Korea, Chile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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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직업훈련과 같은 인력양성제도, 산업구조, 가족에 대한 인식, 개인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Figure 1> OEC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15-24 ages

자료: OECD statistics (2024년)

○ (추가 질문) 이전 세대보다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전 세대는 어느 세대를 지칭하는지? 25-29세

(1977-81년출생)인지, 25-34세(1977-72년출생)인지?

- 일본경제의 거품붕괴로 가장 힘든 경험을 한 세대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 궁금

- 세대 분석에서 연령효과(age effect)와 시기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코호트효과(cohort effect)

가 있기 때문에 시기효과(period effect) 분석을 위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임.

○ 성인기 이행 지연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연구가 존재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에서 전후 미국에서 점차 성인기 이행 늦어진다고 분석

○ 한편 한국도 2007년에 청년패널 2차 웨이브 조사가 시작되어 이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보임.

-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통해 많은 정책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국 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검토할 점: 대학진학률, 인구구조 등 

◎ 참고문헌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Transition to Adulthood, Princeton-brookings.

· OECD Data(https://data-explorer.oecd.org/) : 2025년 7월 9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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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年の成⼈期移⾏: 東京⼤学社会科学研究所 
若年パネル調査の結果より｣に対する討論

チョン・ジェヒョン 研究委員
(韓国雇用情報院)

○ 本研究は、2006年に、20-34歳の年齢層で構成された若年パネルを用いて、日本⻘年の成⼈
期移⾏をCox比例ハザードモデルを用いて分析

 - 発表文に明示されてはいないが、分析対象コホートを20-24歳とし、成⼈移⾏の確率を分析し
たものと思われる。

 - 分析結果によると、⾃⽴の遅れは若者個⼈の「甘え」ではなく、社会問題として認識すべき
である。

 - 出身家庭の社会経済的位置づけが成⼈期移⾏に影響を与えるものと分析
 - 成⼈期移⾏を正規職・離家・結婚・子持ちに分けて分析した手法は、適切かつ妥当な分析手

法であると判断

○ 一方、一部の従属変数については、追加で考慮すべき独⽴変数が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
 - 例えば、居住地域（大都市・⾮大都市圏）も各従属変数に影響を与え得る
 - 居住地域の毎月の家賃水準や住宅価格が離家に影響を与え得る。
 - 就職後に従事する産業や職業が結婚や子を持つことに影響を与え得る。
 - 20歳と24歳の置かれた状況が異なるため、統制変数として年齢を追加することも考慮に値する。

○ ⾃⽴の遅れを個⼈の「甘え」の問題ではなく社会問題としてとらえ、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
には、国際比較も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 社会経済制度が若年の労働参加率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の国際比較
 - 職に就いていることも重要だが、就職しようとする気持も若年層にとって重要な経済的決定

過程であるため、若年の労働参加率は成⼈期移⾏の一つの指標としてみなすことができる。
 - 2024年OECDの国別15-24歳の労働参加率の資料によると、北欧諸国（オランダ、アイスラン

ド、デンマーク、ノルウェー等）、英⽶圏諸国（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イギリス、アメ
リカ）、ドイツ、日本がOECD平均を上回っている。

 - 一方、南欧諸国（ポルトガル、イタリア、ギリシャ、スペイン）、東欧諸国（スロバキア共
和国、ポーランド、ハンガリー等）、そして、韓国、チリは、OECD平均を大幅に下回る。



192

 - 教育や職業訓練などの人材育成制度、産業構造、家族に対する認識、個人の独⽴性に対する
認識が影響を及ぼすものと考えられる。

 

<Figure 1> OEC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15-24 ages

資料：OECD statistics (2024年)

○ 追加質問)「前の世代より高い」という分析があるが、「前の世代」とはどの世代を指すもの
か。25-29歳（1977-81年出⽣）なのか、25-34歳（1972-77年出⽣）なのか。

 - 日本経済のバブル崩壊によって最もつらい経験をした世代はどの世代だと思うか。
 - 世代分析において年齢効果（age effect）と時代効果（period effect）、そして、コホート

効果（cohort effect）があるため、時代効果の分析にあたり、これについての考慮も必要だ
と考えられる。

○ 成人期移⾏の遅れが時代ごとに異なるという研究がある。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2010）によると、戦後アメリカにおいて次第に成人期移

⾏が遅れていると分析

○ 一方、韓国でも2007年に若年パネル第2波調査が開始され、本研究と類似する方法で研究を
⾏うことができ、具体的な比較研究も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

 - 現在の時点では、日本の方が韓国より良い状況であると思われる。
 - むしろ韓国が日本から多くの政策的な示唆点を得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思われる。
 - 両国間において相違をもたらす要因について検討すべき点：⼤学進学率、人口構造など。

参考文献

· 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Transition to Adulthood, Princeton-brookings.
· OECD Data(https://data-explorer.oecd.org/) : 2025年7月9日に抽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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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 

12년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문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일본의 고졸 여성 4명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지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코호트 연구 방식의 양적연구에서 파생된 질적 연구가 종단적으로 이루어져 풍부

한 설명으로 삶의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숫자나 그래프로 보는 것과 같이 선형적이

지도 않았고 곡선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역시 숫자 1과 0으로 대별되지도 않았다. 본 

토론자는 숫자 너머의 삶을 보여주는 연구를 읽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에 본 토론자

는 저자가 논의한 2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 상황을 소개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저자가 제시한 개선 방안 

3가지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더하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서로 닮아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고졸 여성의 궤적

저자가 제시한 주제 중 본 토론자는 한국과 일본의 고용안전망과 사회권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환경

에서의 청년들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먼저, 이 글이 보여주는 일본 사회의 불안정성, 특히 저자

의 표현으로 ‘논엘리트’ 여성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 높은 인권침해 가능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두 사회 모두 ‘발전국가’ 모델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과정

에서 사회권 보장의 기축인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권 보장의 기축인 고용안전망과 고용 관련 법제의 발전

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사고와 개인에 대한 외부적/내부적 책망이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사회와 우리사회는 모두 

더 나은 ‘인생 궤적’을 위해 진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환경에서의 청년들의 반응도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 “가능하면 30세가 되기 전에 

죽고 싶다”는 한 참여자의 말은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다”던 인터뷰이를 떠올리게 한다. 불안정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생활을 시작하고, 최저임금 조금 넘는 

일을 하다가 돈을 더 준다는 말에 간 직장에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낮은 처우, 단기계약이 이어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은 청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다. 무기력의 늪에 빠져 멈추어 있는 청년들, 

그러다 더 고립의 심도가 깊어지는 청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보다 청년 개인에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방향성마저도 두 사회는 닮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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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과연 변화해야 할 대상이 청년 자신인가, 아니면 이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명확하게 할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적 사회보장의 문제와 사적 공동체 문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 이전의 문제”를 이야기한 저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저자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공용주택과 임대 보조를 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

한다. 이러한 지원은 노동시장 내에서 삶의 굴곡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애주기적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더욱 촘촘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삶의 안

정화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을 넘어선 더 섬세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학문적이거나 직업적인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해

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는 흔히 자립준비 청년과 같이 특정 계층에게만 자립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가족이나 선후배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식이 전수되던 연결망이 약화된 지금, 사실

상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립 기술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늘어난 성인 

이행기의 자립 기술을 전달하는 공적 체계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셋째,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성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이것이 상징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국과 일본처럼 강한 공동체주의 혹은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고립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사적인 연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공적인 연결망 혹은 장소’가 가능할지

이다. 한국 사회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청년들을 니트 청년, 고립청년, 은둔청년, 쉬었음 청년 등으로 명

명하면서 센터와 서비스를 만들어 공간과 프로그램 전달하는 여러 정책 실험을 거치고 있다(유민상, 신

동훈, 2021; 유민상, 김기헌, 신동훈, 2023).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자신들만의 

실험을 한다는 것, 단점이라고 하면 큰 차별성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에 명칭만 바꾸어가며 단기적인 실

험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델을 운영

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주길 부탁드린다. 

저자는 수십년 간의 노력으로 매우 인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여러 좋은 시

사점을 주고 있다. 좋은 발표를 위해 멀리서 한국을 찾아와주신 스기타 마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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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安定社会における日本の⾼卒⼥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に対する討論

ユ・ミンサン 主任研究委員
(韓国⻘少年政策研究院) 

この研究は、日本の高卒⼥性４人の人⽣の軌跡をたどりつつ、彼⼥たちがどのような困難に直面
しているのかを分析した質的研究である。コホート研究方式の量的研究から派⽣した質的研究が縦
断的になされており、豊富な説明を以って人⽣の軌跡が説明されている。彼⼥たちの人⽣は、我々
が数値やグラフで⾒るように線形的なものでもなければ、曲線的なものでもなかったものと思われ
る。その結果もまた「１」と「０」で分けらえることもなかった。本討論者は、数字の背後にある
人⽣を示す研究を読むことができ、⼤変うれしく思っていることを伝えておきたい。そこで本討論
者は、筆者が論じた2つの主題について韓国の状況を紹介しながら議論を深めるとともに、筆者が
提示した3つの改善策に対して質問と提言を加えることで、よりよい代案を模索したい。

１．互いに似通う日本と韓国の⾼卒⼥性の軌跡

筆者が提示した主題の中でも、本討論者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と社会権
の発展、そしてそうした環境下での若者たちの反応について論じたい。まず、本稿が示す日本社会
の不安定性、特に筆者の言う「ノンエリート」⼥性が参入する労働市場における不安定性や低い待
遇、人権侵害の可能性の高さなどは、韓国社会においても同様に観察される現象である。これは、
両国とも「発展国家」モデルに基づいて成⻑してきた過程において、社会権の保障の基軸である社
会保障制度や、労働権の保障の基軸となる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および関連法制度の整備が著しく
遅れてきたことに起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また、共同体的な思考と、個人に対する外的・内的
な非難が、こうした困難を当事者が口にしづらくしている。この点においても、日本社会と韓国社
会は、ともにより良い「人⽣の軌跡」を実現するために進歩する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な環境における若者たちの反応も、韓国と日本で類似している。「できれば30歳になる
前に死にたい」というある参加者の言葉は、「明日、目覚めたくない」と語ったインタビュー対象
者の姿を想起させる。不安定な児童・⻘少年期を過ごし、自⽴の基盤が整わないまま独⽴した⽣活
を始め、最低賃⾦をわずかに上回るような仕事をしていた中で、より賃⾦が高いという言葉につら
れて入った職場で傷つき、自己肯定感を失い、最終的に孤⽴した⽣活を送っていた若者もいた。こ
のように、韓国と日本の双方で、不安定な労働市場、低い待遇、短期契約が繰り返される中で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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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えない⽣活が若者たちを萎縮させ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無気力の泥沼に陥り、⽴ち止まって
いる若者たち、そして次第に孤⽴の度合いが深まっていく若者たちの姿を、私たちは日常的に目に
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下で、根本的な労働市場改革ではなく、個々の若者に対して事後的に介入
する政策の方向性までも、両社会は似通っている。このような現実は、「本当に変わるべきなのは
若者自⾝なのか、それとも彼らを取り巻く社会構造や労働市場なのか」という問いに対する答えを
より明確にする根拠となっていると考える。

２．教育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公的社会保障の問題と私的共同体の問題

これに対する対応として「教育以前の問題」に言及した著者の指摘に同意する。著者が提示した
代案に対する本討論者の意⾒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雇用状況を改善し、社会保障を拡充し、公営住宅や家賃補助を提供するという提案には
賛同する。こうした支援は、労働市場の中で⽣活の浮き沈みをより安定的に支え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韓国で現在議論されている「ライフサイクル型の社会セーフティネット」の観点からも、
より綿密に設計される必要がある。ただし、⽣活の安定化を図るには、所得支援にとどまらない、
より繊細な社会保障体制の構想が求められる。

第二に、教育が学問的あるいは職業的なスキルを教えるだけでなく、自⽴に関する知識と技術を
伝えるべきだという点にも同意する。韓国社会では「自⽴準備⻘年」のように、特定の層にのみ自
⽴支援が必要とされるという誤解があるが、家族や先輩後輩といった非公式な知識伝達のネットワ
ークが弱まった現在、事実上、すべての若者に対して普遍的な自⽴スキルを伝える必要がある。社
会的・経済的・⽂化的に成人移⾏期が⻑期化している現代においては、自⽴スキルを伝える公的な
仕組みの一層の強化が求められる。

第三に、「孤⽴せず、繋がりながら成⻑していくための方策」に共感し、それを象徴的なものに
とどめず、実効性を伴う形で機能させるために不断の挑戦と実践が必要だと考える。ここで一点、
問いとして挙げたいのは、韓国や日本のように強い共同体主義や集団主義の性格を持つ社会では、
孤⽴の衝撃が一層深刻なように⾒えるが、はたして「私的なつながりに依存せずに済む、良質な公
的なつながりや場所」は実現可能なのか、という点である。韓国社会では、就労していない（非活
性化している）若者を「ニート⻘年」「孤⽴⻘年」「ひきこもり⻘年」「休んでいる⻘年」などと
呼び、センターやサービスを通じて空間やプログラムを提供する様々な政策実験が進められてきた
（ユ・ミンサン、シン・ドンフン、2021；ユ・ミンサン、キム・ギホン、シン・ドンフン、2023）
。⻑所としては、多くの省庁や自治体がそれぞれ独自の実験に取り組んでいる点が挙げられるが、
短所としては、際⽴った差異がないまま類似したプログラムが名称だけを変えて短期的に繰り返さ
れるリスクがある。もし日本において、こうした試⾏錯誤を経てある程度安定的なモデルが確⽴さ
れているのであれば、ぜひその経験を共有していただきたい。



지
정
토
론
4

번
역
자
료
4

변역자료4    ｢不安定社会における日本の⾼卒⼥性の軌跡: 12年間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結果｣に対する討論

203

筆者は数⼗年にわたる尽力によって、非常に印象深い研究を成し遂げられ、それは韓国社会に対
しても多くの示唆を与えてくれている。素晴らしいご発表のために遠路はるばる韓国までお越しく
ださった杉⽥真⾐教授に、改めて心より感謝申し上げ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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